
우리모두솔직해지자!
한국사람이라면누구를불문하고지겹고도또지겨웠던 2006년이저물고 2007년새해가밝아오고있다.
2006년은 정치에서 비롯돼 경제·사회 모두가 우리를 짜증스럽게 한 한해였고, 국제정세까지도 대한민국이라
는이름이부끄러울정도로위협적이면서도여기저기모두에게따돌림당한 1년이었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막말과 해괴망측한 논리로 정치판을 회오리의 중심으로 끌어가고 있고, 경제는 삼성그룹
을비롯한몇몇재벌들만살판이낫지대부분의중소기업들은고사위기에빠져들고있으며, 사회는온통평등주
의의물결에휩싸여공생의틀이무너지고 <너죽고나살자>는이전투구가지배하는지옥의구렁텅이에빠져든
느낌이다.
서로를 인정해주고 존중하며 나 자신을 희생하는 정신이 있었기
에오늘날의대한민국이존재할수있었음에도불구하고 <이웃이
땅사면배가아픈> 일부의못된정신적도착이온사회를지배하
는풍토로자리를잡았다는신호일것이다.
그래서상대를생각하기보다는나자신만을위해목숨을걸고남
이야 어찌됐던 나만 잘 살고 보자는 심리적 공항이 온 사회를 지
배해가고 있고, 결국에는 부동산 투기 광풍이 불어닥쳐 온 국민
과 사회를 돈의 노예로 전락시키고 말았다. 몇 개월 해외출장을
갔다와보니 집값이 2배로 뛰어 어느 사이에 20억-30억원의 재
산을가진거부로탈바꿈돼있었다는웃지못할사태가벌어진것이 2006년이었다.
왜세상이뒤집어지는듯한절망적현상이온세상을지배하는것일까?
노무현 정부의경제정책이 잘못돼나타난현상인가, 아니면 노무현 대통령주변의아마추어리즘이 졸부들의심
리적공항에짓눌린탓인가? 그것도아니면노무현의아마추어리즘에질린중산층의반란인가?
아닐것이다. 국민소득이한국보다 3배정도높은미국보다금리가낮고, 국내 최고의연봉을받는금융권의도
덕적 해이가 극에 달해 있으며, 여기에 신도시니 미군기지 이전이니 하면서 엄청난 자금을 풀어헤친 것이 상호
작용해발생한현상일것이다.
3가지문제를해결하면잡힐부동산거품을노무현정부는왜잡지못하는것일까?
수출경쟁력이 죽으면 나라가 거덜이 난다고 생각해 원화환율을 붙들고, 기업의 경쟁력을 고려한답시고 금리를
붙들어맨것이가장크게작용했다. 그역시아마추어리즘이라면부인할수는없다.
김영삼정부시절수출이잘돼달러화가쌓이자외환보유고를낮춘다는명분아래수입기자재의외화사용한도
를높이고해외여행을자유화시키는등경제정책의아마추어리즘이 IMF 위기를불러오지않았는가?
정확히 말하면, 원화환율이 절하되면달러화로 표시되는국민소득이 줄어드는대통령의 명예에관한문제가절
대적으로 작용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는 없을 것이다. OECD 가입도 1인당 국민소득이 줄어들면 불가능하다
고 생각했을 것이다. 국가를 먼저 생각해야 할 대통령이 자신의 명예를 최우선하고, OECD에 가입하면 따라오
는국민부담은전혀고려하지않은결과인것이다.
2006년의대혼란도국가의장래를전혀고려하지않은독선과정책적판단의오류(?)가한데어우러져나타난
결과라고생각된다.
만약, 자신의무능과아마추어리즘을솔직하게고백하고국민의협조를적극구했다면보수의가면을쓴졸부들
의반발이먹혀들었을리만무하고, 온국민을선과악으로구분한양극단의불행도없었을것이다.

모두가 잘못을 인정하고 솔직하게 털어놓을 때 더 큰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한해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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